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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 농수산업 생산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와 공동으로 8월 29일(목), aT센터

에서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장태평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현장 관계자들과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

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어업법인 가업

(영농)승계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행 상속․증여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농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회계사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어업법인의 원활한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농어업법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

시하였다.

  농업생산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과 정책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승계 허용 방안 등

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정적 법인 운영 및 투자 지원방안으로 법인세 및 



출자자와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읍·면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예,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농촌 생

활인구의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토론은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강용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는 앞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황의식 원장과 김태용 회계사를 포함하여 이광진 

농업법인㈜케이플로라 대표이사,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 배재현 ㈜아쿠

아랩 대표가 참석해 농어업법인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이날 함께 참석한 농어업법인 경영자 및 농․축․수산업 관계 

기관 종사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농어업법인 활성화

를 위한 세제 개선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전문화, 시설화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농어업 법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현장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위는 농어업법인 육성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 방안 마련에 지속해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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